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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of workers and their oral health awareness 
in an attempt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corporate oral health education plans.

Methods :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30 workers in Busan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on whom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from 
August, 2010, to June 18, 2011. A frequency analysis was carried out to grasp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205 respondents, and x2-te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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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1. As for the relationship of the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of the workers and their awareness of toothbrush involving optimum toothbrush 
size, 47.4 percent of those without educational experience thought that a 
toothbrush should be large enough to cover about two teeth(p<.018). 2.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of the workers 
and their awareness of fluoride, 59.1 percent of the respondents with educational 
experience perceived that dentifrice contained fluoride(p<.05). 3.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of the workers 
and their awareness of periodontal diseases including the cause of the diseases, 
43.6 percent of the respondents with educational experience(p<.021). 4. A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of the workers 
and their awareness of scaling, 50.2 percent of the respondents with educational 
experience and gingival diseases(p<.037). 5.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of the workers and their awareness of 
toothbrushing involving toothbrushing frequency, 36.8 percent of those without 
it considered it necessary to do toothbrushing three times a day(p<.045).

Conclusions : The above-mentioned findings illustrat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the workers in oral health awareness according to their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systematic oral 
health education programs is required to promote the oral health of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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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특정 지역사회 필요에 의하여 중대한 관리대상이 되는 

구강병을 중대구강병이라 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에 따라 다

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이 중대한 

관리대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다1). 구강건강을 파

탄시키는 대부분의 구강질환은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성인

의 치아상실의 주 원인이다. 대부분의 성인은 직장에서 근

무하는 경우가 많고 직장 구강건강 중 근로자의 구강건강

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구강건강관

리는 성인구강보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인구강건강을 증진 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2). 지역사회의 대부분 근로자들은 

사업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은 가장 용

이한 근로자의 구강보건교육 장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 중 66.5%는 직장 근로자이며, 근로자의 구

강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구강보건사업은 근로자의 치

아수명을 연장시키고,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한

다고 하였다1). 우리나라는 1995년에 근로자 일반 건강 진단

의 관리가 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근로자 일

반검진 시 일반 구강검진이 추가되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

로 한 법정 구강상병검진제도가 마련되었다3). 근로자의 건

강은 근로 생산성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근로자의 전

신 건강의 일부인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구강병

을 예방하고 발생된 구강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4). 강과 이5)의 연구에서 노동자의 구강병

으로 인한 결근 경험율은 21.6%였고, 연간 1인당 평균 결근

일수는 0.01, 연간 1인당 평균 결근 및 조퇴일수는 0.20일이

었다고 보고하였다. 근로자의 구강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

료한다면 불필요한 결근일 수와 조퇴일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강병 예방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구강보건교육을 통

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실제로 송 등6)의 연

구에 의하면 노동자의 93.9%가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으며 심 등7)의 연구에서 구강건강관리교육을 

실시하면 69.5%는 시간이 되면 참석하겠다고 하였고, 20%

는 적극적으로 참여 할 의사가 있다고 조사 되었다. 구강보

건법 제 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

업과 관련된 자료조사 연구인력 양성 등 그 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8). 이

에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개별 구강보건교육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사업장내 집단 

구강보건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구강보건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식 태도 및 행

동을 변화시키는 목적달성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9)
. 구

강보건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올바른 구강보건인식으로 구

강병을 예방하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강보건교육의 대부분은 대상별로 영유

아구강보건교육, 학교구강보건교육, 성인구강보건교육, 노

인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반인들

의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구강보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피교육자

의 지식수준과 인식정도를 파악하여 교육의 효과를 지속화 

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필요하다10)
.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구강보건 인식 등에 관한 연구는 관련 보고11-14)가 

있었으나 구강보건교육 경험의 유무와 관련지어 근로자의 

인식을 조사한 경우는 없다. 이에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근

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구강보건인식의 차이와 

행동의 올바른 변화가 수반되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보건교육의 경험 여부에 따라 구강보

건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사업장 근로

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구강보건 인식

과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포

함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근로자의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른 구강보건인식을 

조사하여 사업장 구강보건교육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 18일까지 부산, 경

남 지역 사업장 근로자 230명을 무작위 임의추출하여 연구

목적과 설문지 작성법을 조사자를 통해 설명한 후 조사대

상자의 자발적 동의를 구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

였다. 설문지의 분석은 불성실한 25부를 제외한 205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에 작성된 문항은 이4)의 연구를 참

고로 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2.2. 연구방법 및 분석

조사대상자 205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사업장 근로자

들의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라 근로자의 칫솔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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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ivision Frequency(%)

Gender
Male 151(73.7)
Female 54(26.3)

Age

20-30 95(46.3)
30-40 84(41.0)
40-50 21(10.2)
50-60 5(2.4)

Salary

Less than 1,000,000 won 9(4.4)
Less than 2,000,000 won 76(37.1)
Less than 3,000,000 won 88(42.9)
Less than 4,000,000 won 26(12.7)
More than 4,000,000 won 6(3.0)

Education

Middle 6(2.9)
High 43(21.0)
College 128(62.4)
Univrtsity or more 28(13.7)

Smoking
Smoker 92(44.9)
Non smoker 113(55.1)

Religion

Christianity 35(17.1)
Buddhism 63(30.7)
Catholicism 22(10.7)
No religion 73(35.6)
Etc 12(5.9)

Oral Health
Education

Yes 110(53.7)

No 95(46.3)

Total 205(100.0)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인식 4항목(칫솔교체시기, 적당한 칫솔 두부 크기, 적당한 

칫솔모, 전동칫솔과 일반칫솔의 플라그 제거효과), 불소와 

관련된 인식 4항목(치약에 불소함유, 불소 효과, 불소가 인

체에 미치는 영향, 거주지역의 불소포함 여부), 치주병과 

관련된 인식 3항목(치주병 원인, 치주병치료법, 나이와의 

연관성), 흡연과 관련된 인식 4항목(흡연과 치아, 치아와 니

코틴의 위해성, 구취, 치주병과 연관성), 근로자의 스켈링

에 관한 인식(정기적인 스켈링, 목적), 잇솔질 방법에 관한 

인식(잇솔질 횟수, 잇솔질 방법,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을 

 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

준 p<.0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12.0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다. 

3. 연구성적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남자가 73.7%, 여자 

26.3%였으며 연령은 20～30대가 46.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42.9%가 300만원 미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62.4%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대상자 중 비흡연가가 55.1%로 흡연가 보다 많았으

며 종교는 무교가 35.6%로 높게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의 유무는 53.7%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46.3%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른 근로자의 칫솔
에 관한 인식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른 칫솔에 관한 

인식을 4가지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칫솔교체시기에 관해

서 유경험자는 35.5%가 2개월 마다 칫솔을 교체 한다고 나타

났으며, 무경험자는 28.4%가 1개월마다 칫솔을 교체하는 인

식이 높게 나타났다. 적당한 칫솔 두부 크기에 관해서는 유

경험자 59.1%, 무경험자 47.4%가 치아 두 개 정도 덮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p＜.018), 적당한 칫솔모는 유

경험자 59.1%, 무경험자 55.8%가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

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p＜.024) 전동칫솔과 일반칫솔의 

차이에 관해서는 유경험자 31.8%는 전동칫솔이 플라그 제거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무경험자의 

41.1%는 잘 모르겠다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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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ivision
Oral health education

Total p
Yes(53.7) NO(46.3)

Toothbrush 
replacement period

1 month 27(24.5%) 27(28.4%) 54(26.3%) 0.442
2 month 39(35.5%) 24(25.3%) 63(30.7%)
3 month 23(20.9%) 24(25.3%) 47(22.9%)
4-5month 9(8.2%) 12(12.6%) 21(10.2%)
 more 6month 12(10.9%) 8(8.4%) 20(9.8%)

Toothbrush head size Covering one teeth 24(21.8%) 15(15.8%) 39(19.0%) 0.018
*

Covering two teeth 65(59.1%) 45(47.4%) 110(53.7%)
Covering three-four teeth 9(8.2%) 19(20.0%) 28(13.7%)
Not matter size 7(6.4%) 4(4.2%) 11(5.4)
Don't know 5(4.5%) 12(12.6%) 17(8.3%)

Bristles
Soft toothbrush 65(59.1%) 53(55.8%) 118(57.6%) 0.024

*

Stiff toothbrush  2(1.8%) 6(6.3%) 8(3.9%)
Flexion toothbrush 38(34.5%) 23(24.2%) 61(29.8%)
Don't know 5(4.5%) 13(13.7%) 18(8.8%)

Electric toothbrush and 
toothbrush 
effectiveness in 
removing plaque 

The effect of electric and manual 
toothbrushes in removing plaque 
than a regular toothbrush is greater

35(31.8%) 18(18.9%) 53(25.9%) 0.199

General toothbrush electric 
toothbrush in removing plaqu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s 

24(21.8%) 23(24.2%) 47(22.9%)

General toothbrush electric 
toothbrush in removing plaqu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s 

16(14.5%) 15(15.8%) 31(15.1%)

Don't know 35(31.7%) 39(41.1%) 74(36.1%)
*
p<0.05

Table 2.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of the workers and their awareness of toothbrush     N(%)

3.3.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른 근로자의 불소
에 관한 인식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른 불소에 관한 

인식을 4가지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유경험자 59.1%는 치약

에 불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한 경우가 높았고, 무

경험자 50.5%는 잘 모르겠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

났다(p＜.05). 불소의 효과에 관해서는 유경험자 51.8%와 무

경험자 44.2%가 치아우식증 예방이라고 인식한 경우가 높

게 나타났다. 불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유경

험자 58.2%와 무경험자 53.7%는 적당량의 불소는 인체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고(p＜.046), 거주 지역 불소 

포함에 관해서는 유경험자의 47.3%, 무경험자의 41.1%가 잘 

모르겠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른 근로자의 치주
병에 관한 인식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른 치주병에 

관한 인식을 세가지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치주병의 원인

에 대해서 유경험자 43.6%와 무경험자 38.9%는 불량한 잇

솔질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p＜.021). 치주

병의 치료법은 유경험자 70.0%, 무경험자 43.2%가 스켈링

을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치주병과 

나이와의 연관성에서는 유경험자의 80.0%와 무경험자 

61.1%가 관계가 있다고 인식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p

＜.011)〈Table 4〉. 

3.5.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른 근로자의 흡연
에 관한 인식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른 흡연에 관한 

인식을 4가지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흡연과 치아와의 관련

성에 관해서 유경험자 90.9%, 무경험자 81.0%는 관계가 있

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아와 니코틴과의 위

해성에 대해서는 유경험자 76.4%, 무경험자 78.9%가 관계

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흡연과 구취와

의 관계는 유경험자 84.5%, 무경험자 76.8%가 관계가 있다

고 인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흡연과의 치주병 관계

에서는 유경험자 75.5%, 무경험자 66.3%는 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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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ivision
Oral health education

Total p
Yes NO

Smoking and tooth Yes 100(90.9%) 77(81.0%) 177(86.3%) 0.122
No 5(4.5%) 9(9.5%) 14(6.8%)
Don't know 5(4.5%) 9(9.5%) 14(6.8%)

Teeth and the risk of nicotine Yes 84(76.4%) 75(78.9%) 159(77.6%) 0.822
No 10(9.1%) 9(9.5%) 19(9.3%)
Don't know 16(14.5%) 11(11.6%) 27(13.2%)

Smoking and halitosis Yes 93(84.5%) 73(76.8%) 166(81.0%) 0.299
No 8(7.3%) 8(8.4%) 16(7.8%)
Don't know 9(8.2%) 14(14.7%) 23(11.2%)

Smoking and periodontal disease Yes 83(75.5%) 63(66.3%) 146(71.2%) 0.254
No 9(8.2%) 14(14.7%) 23(11.2%)
Don't know 18(16.4%) 18(18.9%) 36(17.6%)

Table 5.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of the workers and their awareness of smoking      N(%)

Variable Division
Oral health education

Total p
Yes NO

Toothpaste
fluorine-contain

Fluorine included 65(59.1%) 42(44.2%) 107(52.2%) 0.050
Fluorine not included 8(7.3%) 5(5.3%) 13(6.3%)
Don't know 37(33.6%) 48(50.5%) 85(41.5%)

Fluoride effect Periodontal disease prevention 17(15.5%) 13(13.7%) 30(14.6%) 0.545
Dental caries prevention 57(51.8%)) 42(44.2%) 99(48.3%)
Teeth whitening 1(0.1%) 0(0.0%) 1(0.5%)
Halitosis removal 10(9.1%) 12(12.6%) 22(10.7%)
Don't know 25(22.7%) 28(29.5%) 53(25.9%)

Fluoride
effects on the human 
body

No impact on the human body 7(6.4%) 0(0.0%) 7(3.4%) 0.046
*

Does'nt affect the right amount of 
Fuoride in the human body.

64(58.2%) 51(53.7%) 115(56.1%)

Taking fluoride affects human body 7(6.4%) 10(10.5%) 17(8.3%)
Don't know 32(29.1%) 34(35.8%) 66(32.2%)

Residential
fluorine included

Yes 37(33.6%) 28(29.5%) 65(31.7%) 0.221
No 21(19.1%) 28(29.5%) 49(23.9%)
Don't know 52(47.3%) 39(41.1%) 91(44.4%)

*
p<0.05

Table 3.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of the workers and their awareness of fluoride               N(%)

Variable Division
Oral health education

Total p
Yes NO

Cause Heredity 15(13.6%) 7(7.4%) 22(10.7%) 0.021*

Poor brushing 48(43.6%) 37(38.9%) 85(41.5%)
Poor nutrition 15(13.6%) 8(8.4%) 23(11.2%)
Dental caries 11(10.0%) 27(28.4%) 38(18.5%)
Increasing age 7(6.4%) 7(7.4%) 14(6.8%)
Don't know 14(12.7%) 9(9.5%) 23(11.2%)

Treatment Gums regularly taking 
medication

19(17.3%) 33(34.7%) 52(25.4%) 0.001**

Scaling 77(70.0%) 41(43.2%) 118(57.6%)
Extractions 2(1.8%) 5(5.3%) 7(3.4%)
Don't know 12(10.9%) 16(16.8%) 28(13.7%)

Age with 
associate 

Yes 88(80.0%) 58(61.1%) 146(71.2%) 0.011*

No 9(8.2%) 16(16.8%) 25(12.2%)
Don't know 13(11.8%) 21(22.1%) 34(16.6%)

**
p<0.01, 

*
p<0.05

Table 4.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of the workers and their awareness of periodontal disease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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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ivision
Oral health education

Total p
Yes NO

Toothbrushing frequency 1 times a day 4(3.6%) 12(12.6%) 16(7.8%) 0.045
*

2 times a day 24(21.8%) 25(26.3%) 49(23.9%)
3 times a day 50(45.5%) 35(36.8%) 85(41.5%)
Mre 3 times a day 29(26.4%) 17(17.9%) 46(22.4%)
Don't know 3(2.7%) 6(6.3%) 9(4.4%)

Toothbrushing methods Side to side) 18(16.4%) 16(16.8%) 34(16.6%) 0.007
*

Up and down  72(65.5%) 44(46.3%) 116(56.6%)
Roundly 16(14.5%) 21(22.1%) 37(18.0%)
I do not care 4(3.6%) 14(77.8%) 18(8.8%)

Auxiliary oral hygiene Interdental toothbrushes 20(18.2%) 25(26.3%) 45(22.0%) 0.472
Dental floss 20(18.2%) 11(11.6%) 31(15.1%)
Mouthwash 24(21.8%) 17(17.9%) 41(20.0%)
Tongue cleaner 4(3.6%) 3(3.2%) 7(3.4%)
Do not need to use. 42(38.2%) 39(41.1%) 81(39.5%)

* 
p<0.05

Table 7.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of the workers and their awareness of toothbrushing    N(%)

Variable Division
Oral health education

Total p
Yes NO

Regularly scaling Need to regularly 29(26.4%) 16(6.8%) 45(22.0%) 0.188
No need to regularly 77(70.0%) 77(81.1%) 154(75.1%)
Don't know 4(3.6%) 2(2.1%) 6(2.9%)

Scaling purpose Gingivitis prevention 55(50.2%) 31(32.6%) 86(42.0%) 0.037
*

Teeth whitening 20(18.2%) 29(30.5%) 49(23.9%)
Dental caries 24(21.8%) 21(22.1%) 45(22.0%)
Evenly to the dentition 1(0.9%) 5(5.3%) 6(2.9%)
Don't know 10(9.1%) 9(9.5%) 19(9.3%)

*
p<0.05

Table 6.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of the workers and their awareness of scaling  N(%)

3.6.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른 근로자의 스켈
링에 관한 인식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른 스켈링에 관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구강보건교육 유경험자의 70.0%와 

무경험자의 81.1%가 정기적으로 스켈링을 할 필요가 없다

고 인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스켈링의 목적에 관해

서는 유경험자 50.2%와 무경험자 32.6%가 잇몸병예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p＜.037)〈Table 6〉.

3.7.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른 근로자의 잇솔
질에 관한 인식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른 잇솔질에 관

한 인식을 세가지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잇솔질 횟수에 관

해 유경험자 45.5%, 무경험자 36.8%는 하루 세 번정도 있솔

질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p

＜.045). 잇솔질 방법은 유경험자의 65.5%, 무경험자의 

46.3%가 위아래 방향으로 닦아야 한다는 경우가 높게 나타

났다(p＜.007).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에 관해서는 유경험

자 38.2%, 무경험자 41.1%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Table 7〉.

4. 총괄 및 고안

산업구강보건은 노동과 노동조건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

는 구강건강 장해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근

로자의 구강건강상태를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목표를 둔다15). 근로자의 구강보건은 구강건강 증진 

뿐 만아니라 산업 자체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16).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들

이 치과병·의원을 자발적으로 발문할 기회가 적어 초기 

구강병 발견이 어려울 수 있다17). 따라서 근로자의 구강보

건교육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교육 내용이 실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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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다면 근로자의 구강위생상태 및 환경이 더욱 개선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구강보건교육 유

무에 따른 구강보건인식을 분석하여 사업장 근로자 구강보

건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들의 53.7%가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46.3%는 경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많은 수

의 근로자들은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세부적으로 근로자의 구강보건인식 중 칫솔에 관한 인

식에서 칫솔의 교체 시기는 구강보건교육 유경험자 35.5%

가 2개월마다 교체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무경험자

의 28.4%는 1개월마다 칫솔을 교체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정 등18)의 연구에서도 근로자의 칫솔 사용

기간을 조사하니 2개월 정도 사용하는 근로자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당한 칫솔 두부 크기는 구강보건교육 유경험자 59.1%, 

무경험자 47.4%가 치아 2개 정도 덮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당한 칫솔모에 관해서는 유경험자

의 59.1%, 무경험자 55.8%가 부드러운 칫솔모라고 인식하

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전동칫솔과 일반칫솔의 플라그 

제거 효과에 관해서는 유경험자 31.8%는 전동칫솔이 제거 

효과가 더 크다고 나타났고 무경험자의 24.2%는 전동칫솔

과 일반 칫솔의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Love 등19)의 연구에서 전동칫솔을 사용한 그룹에서 

수동칫솔을 사용한 그룹보다 치주낭 깊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Trimpeneers 등20)의 연구에서 전동칫솔의 

경우 치주낭 깊이, 부착상실에서 수동칫솔보다 더욱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구강보건교

육 유경험 근로자들이 전동칫솔로 잇솔질을 할 때 높은 플

라그 제거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불소에 관한 인식에 관해서는 치약에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유경험자의 59.1%가 불소가 들

어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경험자

의 50.5%는 잘 모르겠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 

등12)의 연구에서 근로자에게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

는지에 관하여 묻는 경우 2.56±0.54로 평균 2.54보다 조금 

높게 조사되어 불소가 치약에 함유됨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불

소의 효과에 관해서는 유경험자 51.8%, 무경험자 44.2%가 

치아우식증 예방이라고 나타났다. 이21)의 연구에서 근로자

의 40.8%는 불소가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있다고 인지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류 등12)의 연구에서 ‘불소를 함

유한 식수와 치약은 충치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2.67±0.55로 전체 평균 2.60보다 높게 나타나 불소의 효과

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 수돗물에 불소의 포함여부

에 관한 인식에서는 유경험자 47.3%와 무경험자 41.1%는 

잘 모르겠다고 인식한 경우가 높았게 나타났다. 이는 최22)

의 연구에서 수돗물 불소사업인지에 관해 인지하는 경우는 

의료기관 근무자 75.1%, 비 의료기관 근무자 62.7%가 인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 보다 인지도가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근로자의 치주병에 관한 인식에서 치주병

의 원인은 유경험자의 43.6%와 무경험자의 38.9%가 불량한 

잇솔질이라도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4)의 연구에서도 

근로자의 잇몸병에 가장 큰 원인을 구강위생상태 불량이라

고 응답한 경우가 67.7%로 나타났고, 심 등7)의 연구에서도 

잇몸질환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36.5%가 플라그 때문이

라고 응답한 사람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조사되었다. 치주병의 치료법에 대해서는 

무경험자의 70.0% 유경험자의 43.2%가 스켈링을 한다고 인

식하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류 등12)의 연구에서 잇몸

병 예방을 위해 스켈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2.63±0.63으

로 평균 2.60±0.44보다 높게 조사되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결

과로 나타났다. 이는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근로자의 대부

분이 스켈링을 하는 것이 치주병의 치료 및 예방법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무경험자보다 더욱 정확하게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주병과 나이와의 연관성에 관

해서는 유경험자 80.0%와 무경험자 61.1%가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치주병

이 나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

났다. 전 등23)의 연구에 의하면 치주질환의 원인에 대해 

70.5%는 ‘이를 자주 닦지 않거나 잘못 닦아서’라고 인식하

고, 3.5%만 ‘나이가 들어서’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

의 근로자들은 나이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스켈링에 관한 인식에서는 

유경험자는 70.0%와 무경험자 81.1%가 정기적으로 스켈링

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실제

로 박24)의 연구에서는 1년간 근로자의 스켈링 경험에 대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25.2%에 불과했으며, 김25)의 연구에서

도 1년내 스켈링 경험에 대해 62.7%는 경험이 없고, 32.4%

가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송26)의 연구에서도 1년간 스

켈링 경험이 있는 경우가 27.0%, 없는 경우가 73.0%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정기적인 

스켈링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실제 연구들을 

통해 스켈링의 실태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스

켈링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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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잇솔질에 관한 인식에서는 유경험자의 45.5%와 

무경험자의 36.8%가 하루 세번 정도 잇솔질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서와 박27)의 연구에서 근로자

의 잇솔질 횟수는 3회 이상 하는 경우가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28)의 연구에서 남자는 58.9% 하루 세번, 여자

는 66.4%가 하루 세번 잇솔질을 한다고 조사되었다. 잇솔

질 방법에 대해서는 무경험자의 65.5%와 유경험자의 46.3%

가 위 아래방향으로 닦는 다고 인식하는 것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24)의 연구에서도 근로자의 62.2%가 위 아

래로 잇솔질을 하고, 옆으로 하는 경우가 19.9%로 나타난 

것과 김25)의 연구에서 근로자의 61.2%가 위 아래방향으로 

잇솔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본 연구와 유사

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보편적 구강보건교육이 잇솔

질 방법과 횟수 등에 관한 내용이어서 교육을 받은 자들의 

인식도가 더욱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에 관해서는 유경험자의 38.2%와 

무경험자의 41.1%가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장28)의 연구에 의하면 

41.8%의 근로자가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송26)의 연구에서도 35.2%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보조구강위생용

품 사용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의 인식도와 송26)과 장28) 연구의 실천도가 조금 다르게 나

타났다.

류 등12)의 연구에 의하면 구강보건(건강)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56±0.71로 나타나 전체 

2.60±0.44의 평균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근로자 

스스로가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인식으로 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동기유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들

이 치과에 가는 시간을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거

나 구강질환으로 인한 업무의 집중도가 낮아 지지 않게 하

기 위해서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

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치과 방문

을 통한 구강보건교육은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 사업장을 통한 구강보건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장 구강보건교육을 실

시하더라도 일회성 교육이거나, 집단성 강의식교육이 아닌 

소규모 강의나 체험 형식의 교육이 이루어져 근로자의 구

강보건 인식 및 실천도에 대한 올바른 동기유발이 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업장내 부속치과

의 개설로 근로자의 치과 검진시 이동거리를 줄여주거나 

구강에 관한 관심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사료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근로자들이 받은 구강보건교육의 내

용에 관한 조사와 관련 구강환경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후속연구에서 구강검사와 실천도를 함께 조사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근로자의 표본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조사대상을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 부족함이 있어 후속 연

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구강보건에 관

한 사항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아직 기본

적인 구강보건 관련 사항을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잘 모르

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사업장에서 구강보건교육을 실

시할 때 주입식교육형태가 아니라, 그룹별 체험교육, 면대

면 교육을 통해 근로자가  쉽게 인지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하며 근로자를 위한 체계적인 사

업장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근본적인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교육 유무에 따른 구강보건인

식을 조사하여 근로자의 구강보건교육 사업을 실시하기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부산-경남지역 사업장 근로자들 

205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교육 경험에 따른 칫솔에 관

련된 인식 중 적당한 칫솔 두부 크기에 관한 인식에서 유경

험자 59.1%, 무경험자 47.4%가 치아 2개 정도 덮은 것이라

고 인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p＜.018).적당한 칫솔모

는 유경험자 59.1%, 무경험자 55.8%가 부드러운 칫솔모라

고 인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24). 

2.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교육 경험에 따른 불소에 관

한 인식에서 치약의 불소함유는 유경험자 59.1%는 함유되

어 있다. 무경험자 50.5%는 잘 모르겠다고 인식하는 경우

가 높게 나타났다(p＜.05). 불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유경험자 58.2%와 무경험자 53.7%가 적당량의 불

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의미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46).

3.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교육 경험에 따른 치주병에 

관한 인식에서 치주병의 원인은 유경험자 43.6%, 무경험자 

38.9%가 불량한 잇솔질로 인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p＜.021), 치주병 치료법에 관한 인식은 유경험자 70.0%, 

무경험자 43.2%가 스켈링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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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치주병과 나이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유경험자 

80%, 무경험자 61.1%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

계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1).

4.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교육 경험에 따른 스켈링에 

관한 인식에서는 유경험자 50.2%, 무경험자 30.5%가 잇몸

병예방이라고 나타났으며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37).

5.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교육 경험에 따른 잇솔질에 

관한 인식에서는 잇솔질 횟수는 유경험자 45.5%, 무경험자 

36.8%가 하루 세번 잇솔질 해야 한다고 인식했고(p＜.045), 

잇솔질 방법에 관해서는 유경험자 65.5%, 무경험자 46.3%

가 위아래 방향으로 닦는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

났으며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7).

이상의 연구결과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교육 경험 유

무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보건 인식의차이가 나타났

다. 따라서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구강

보건 인식과 행동에 올바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장 근

로자의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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